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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조절효과: 다층성장모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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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체육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공격성) 및 내재화(사회적 위축, 우울)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시간의 흐름과 성별에 따라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2011) 데이터(N = 2,133), 3차년도(2012) 데이터(N = 2,151), 

4차년도(2013)데이터(N = 1,979)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를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로 설정

하고, 독립변수를 성별, 체육시간으로, 통제변수를 학대, 학교적응, 가구연간소득, 보호자 최

종학력으로 설정한 뒤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 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있었

다. 둘째, 공격성 및 우울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체육시간은 우울 및 사회적 위축

에만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모두 시간에 대한 성별의 영향이

변하지 않았다. 다섯째, 시간에 대한 체육시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위축에서만 유의하게 나

타났다. 여섯째, 우울에서 체육시간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체육시간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체육

시간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주요어 : 체육시간, 성별,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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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체육활동의 현황과 연구의 중요성

현대 한국 중․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문

화와 치열한 교육열로 인하여 하루의 대부분

을 학교에 머물러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보낸

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체격은 과거보다

크지만 체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3). 이러한 문제점은

운동시간의 부족과 연관시킬 수 있다. 문화체

육관광부(2010)는 신체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 향상을 위해 하

루 1시간정도의 지속적인 운동을 권장하지만

이는 실천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일주

일동안 30분 이상 운동을 한 일수를 물어 본

설문에서 ‘주 2일 이하’가 57.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운동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생의 37%가 학교체육시간 외에는 운동

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의 27%보다 높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11). 또한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을 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29.3%로서 중학생

의 42.8%에 비해 13.5%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이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육활동을

기피하고 학교시간 외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수가 많아질수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육시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

다.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 국가에서

는 청소년들의 꾸준한 운동을 정책적으로 강

조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호주에서

는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을 통하여 5~18세

의 아동청소년들이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

에 참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포츠데이’

를 통하여 체육활동을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방과 후 운동부가 개설되어 있어 전체 중학생

65%와 고등학생 41%(2009년 기준)가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의 초등학생들 역

시 학교에서 ‘매일 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소 20분씩 꾸준히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 체육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체육시간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하여 중학교 체육시간을 학교

장 재량에 따라 1시간 이상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체육시간 역시 모든 학

교에서 6학기 동안 10단위 이상의 체육시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시간이 중․고

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거쳐 종

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공격성) 및 내재화

문제(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한 학교체육시간

및 성별의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체육시

간 및 성별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울

러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

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대한 체

육활동, 성별, 시간의 역할과 이들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체육활동과 외현화․내재화 문제와의 관계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자 신체적 활동욕구가 왕성해지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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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때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는 청소년들

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Davison 

& McCabe, 2006), 이러한 긍정적인 신체상은

운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다(표내숙, 정상훈, 

2008). 운동은 또한 청소년들에게 자기유능감

을 심어주기도 한다. 자기유능감은 심리적이

고 행동적인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청소년 시기의 운동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Donaldson & Ronan. 2006). 따라서

학교수업시간 외 운동시간이 부족한 한국 청

소년들에게 학교 체육시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체력증진뿐

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

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과 같은 인성 함양에

도 크게 기여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체육

활동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체육활

동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을 높이며 자기만

족, 대인관계 능력, 가족관계 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쳐 행복요인으로 작용한다(현정혁, 홍

준희, 이현영, 2010; 박수정, 2009). 또한 방과

후 체육활동은 학업 스트레스도 줄여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장보원, 2012),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찬, 

2010). 이렇듯 아동․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체육활동은 또한 부정적 사회정서발달 문제

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시기

의 부정적인 사회정서발달 문제는 외현화․

내재화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Achenbach & 

Edelbrock, 1989). 외현화 문제는 아동․청소년

들이 부정적인 행동들을 외적인 방식으로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Liu, 2004). 이러한 외현화

문제로는 공격성과 과잉행동, 비행 등이 있으

며 이는 후기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 범죄, 폭

력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Liu, 2004). 

내재화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내적인 부분에

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로서 우울이나 위

축, 신체적 증상 등으로 나타난다(Achenbach, 

1978). 이러한 내재화 문제는 이후에 약물중독

등 사회적 부적응으로 발달(O’Neil, Conner, & 

Kendall, 2011)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기의 외현화․내재화 문

제는 이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인기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 사

회정서발달을 위한 보호요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White & Renk, 2012).

체육활동은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인 공격

성을 줄이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

닌다. 나성준(2013)은 방과 후 체육활동이 공

격성, 자아통제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공격성의 하위요소

중 적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

아졌다. 이렇듯 체육활동 경험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의 긍정적 요소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도덕성을 발달시켜 공격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정우영, 김장우, 2004).

내재화 문제 가운데 우울의 경우 Kirkcaldy, 

Shephard와 Seifen(2002)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낮은

우울과 불안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North, 

McCullagh와 Tran(1990)의 체육활동과 우울에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에서 운동은 그 종류와

무관하게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지속적

이고 많은 운동참여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강지훈, 

2011; 조종욱, 2013).

체육활동은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뿐 아니

라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에게도 보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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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

청소년들은 스스로 고립된 행동을 보이며 다

른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청소

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회화 과정에 실패하여 또래집단으로부

터 배척당하는 일이 많을 수 있다(홍준표, 

1996).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위축

문제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많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한광령, 남

정수와 김태형(2004)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으

로 체육활동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친사회적 행

동을 보였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개인 활동

보다 단체 체육활동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McHale, Vinden, Bush, Richer, Shaw와 Smith 

(2005)의 연구에서도 운동에 참여한 중학생들

이 그렇지 않은 중학생들보다 위축된 모습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활

동은 또래와의 유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

타심, 배려심 등을 표출하여 사회성 발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이승희, 2010).

성별에 따른 외현화․내재화 문제의 차이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체육활동이

청소년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해결에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체

육활동이 모든 청소년에게 같은 정도의 영향

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

다. 그 이유를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가 성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

을 통해 제시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

화 문제는 여학생에게, 외현화 문제는 남학생

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정자, 2003; Leadbeater, Kuperminc, Blatt, & 

Hertzog. 1999: Zahn-Waxler, Shirtcliff, & Marceau, 

2008). 먼저, 외현화 문제인 비행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련 행동을 더 표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고정자, 2003), 공격

성 역시 주로 여성보단 남성에게서 더 나타난

다는 주장들이 지배적이다. 공격성의 성차는

여러 문화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남자

가 여자보다 특히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이

더 높다(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Lindeman, Harakka와 Keltikangas-Järvinen(199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시기의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공격

성의 개념적 특성과 조작적 정의에 따라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ard et al., 2008). 한 예로, 

Crick과 Grotpeter (1995)는 공격성의 유형을 외

현적 공격성(신체적․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눠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년에 따라 남녀 간의

공격성의 차이를 본 Galen와 Underwood(1997)

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공격성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공격

성의 경우 성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격 행

위의 특성과 정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내재화 문제 중 우울은 특히 여

학생들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정

자, 2003; 오영경, 이형실, 2010;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2011; Avison & McAlpine, 1992; La 

Greca & Lopez, 1998). 오영경과 이형실(2010)은

청소년들의 행동문제에 개인심리요인, 가족환

경요인, 사회환경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 성별의 차이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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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우울 및 불안

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고, 그 이유를 스트레스 표출의 차

이로 설명하였다. 사회적 위축과 큰 상관이

있는 수줍음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Crozier, 1995). Ranta 외

(2007)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

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

워하는 등의 사회적 불안이 남학생보다 여학

생에서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현화․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

외현화․내재화문제는 남녀 간 성별의 차이

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외현화문제인 공격성의 시

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Loeber와 Hay(1997)는 3세부터 16세까지 남아의

공격성 변화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한은영

(2014)은 한국청소년패널(KYPS)데이터를 이용

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공격성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중학교 1학년까

지는 지속적으로 공격성이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

(2008)의 연구에서도 같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

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

차년도에 걸쳐 공격성의 변동을 추적 조사하

였는데, 공격성은 시간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

소하였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

미한다(김동기, 홍세희, 2007; Loeber, 1982; 

Stanger, Achenbach, & Verhulst, 1997). 공격성은

청소년의 비행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곽상은, 김춘경, 2013),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박미향, 김완일, 2014) 더 나

아가 성인기의 범죄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

동에도 영향을 준다(Huesman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공격

성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개입이 적절

한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성적중시의 교육

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된다. 청소년

들은 또래와의 경쟁과 학업에서의 실패를 경

험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학업 스트

레스는 우울과도 큰 관련이 있으며(좌현숙, 

2014; 김빛나, 박주희, 2013) 학년이 오를수록

스트레스가 심화된다는 점(김수주, 2002)을 고

려할 때, 우울의 발달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윤명숙과 이재경(2010)은 우울의 종

단적인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청소년 초기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

학년까지 우울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Wickrama, Conger와 Abraham(2008)는 10

년 간 종단연구를 통해 우울의 변화는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변한다고 밝혔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는 우울이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7세 이후

초기 성인기에 우울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

다. Hankin 외(1998)의 연구에서도 우울의 변화

는 15세에서 18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으

며 18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봤을 때, 청소

년기 중기 및 후기는 우울에 가장 취약한 시

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위축문제를 종단적인 변화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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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연구는 우울 등 다른 내재화 문제

에 비해 드물다. 하지만 사회적 위축문제는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기유능감, 우울 등

의 부정적인 내적 문제와 연관이 크며(Hymel, 

Woody, & Bowker, 1993; Rubin, Chen, & Hymel, 

1993; Rubin, Chen, McDougall, Bowker, & 

McKinnon, 1995)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한다

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Bowker, 

Bukowski., Zargarpour, & Hoza. 1998). 따라서

최근 사회적 위축문제의 발달변화를 알아보고

자 하는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주제로

한 연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이봉주 외(2014)는 서울아동패널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위축은 매년 증

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소년의 우울․불안, 

또래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미 외(2013)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학

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고3까지 4차에 걸쳐 2

년간 사회적 위축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위축문제의 변화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변화의 개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Oh 외(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사회

적 위축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사회적 위축

문제가 낮았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꾸준히 낮

은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초기에 사회적 위

축문제가 심했던 청소년들 중 시간이 지날수

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감소하는 집단과 위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으로 나뉘었

다.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체육시간, 성

별, 시간의 상호적 역할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가 하나의 변인이 아닌, 체육

시간, 성별, 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변

인들이 청소년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하여 독립적인 영향 외에도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체육시간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편적으로 체육시간은 청소년들의 외

현화 및 내재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 체육활동의 효과가 반드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

를 남학생과 여학생 간 체육활동에 부여하는

의미와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다는 점과 결부

시킬 수 있다(Eccles & Harold, 1991). 즉 선택적

사회화 과정에 따라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신체적 활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으며 체육활

동 성취 수준에 따라 얻는 사회적 혜택 또한

더 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선행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대한 가치부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활

동 정도를 주 2일 이하로 답한 비율이 남학생

보다(44%) 여학생(72%)이 높아 여학생들 사이

에서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이러한 연구들

을 통해 체육활동은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

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별에 따

라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성별 차이가 큰 정서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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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의 영향은 더욱 두드

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별과 체육활동

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체육활동이 외현화문제와 내재화문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만 있을 뿐(강지훈, 

2011; 나성준, 2013; McHale et, al, 2005) 성별

의 차이를 본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체

육시간의 긍정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청소년의 학년 증가에 따라 정서 문제에

미치는 체육시간의 영향이 변화하는 지에 대

해 직접적으로 탐구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

었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청소년들의 외현

화․내재화 문제가 변화한다는 선행연구(윤명

숙, 이재경, 2010; 한은영, 2014)를 감안하면

학년에 따른 체육시간의 영향이 변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해볼 수 있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2011)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

년들은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

이 느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교 외 신체활동을 한 달에 1-2회 또는 전혀

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54%에 이

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

레스와 운동부족이 학년의 증가에 따라 심화

된다는 사실을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육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가

시간에 따라 변할 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발

달궤적이 다를 수 있다. 한국 및 해외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서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대해

시간에 따른 성별의 변화 양상이 다르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

한 김경아(200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

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줄어들었으며, 남자청소

년과 여자청소년 간의 공격성 변동의 성차가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자청소년은 중

학교 2학년까지 증가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격성이 감소하였으며 여자청소년은 전

체적으로 감소하였다. Bongers, Koot, Van der 

Ende과 Verhulst(2003)는 4세부터 18세 네덜란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한 결과, 

공격성의 수준과, 공격성에 대한 남녀 성차가

시간에 따라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재화 문

제 중 하나인 우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남

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점차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Leadbeater 외(1999)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시간

이 갈수록 우울이 줄어드는 반면 여학생은 더

증가하였으며 Hankin 외(1998)의 연구에서 역

시 청소년기 중기에 여학생의 우울은 남학생

의 우울보다 2배정도 더 증가했다고 보고하였

다.

요컨대 남녀 간 성별 차이가 뚜렷하고 시간

에 따라 변동하는 청소년 정서 문제를 종단적

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성별과 시간 그리고 체육시간과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것은 체육시간의 보호적

기능을 정밀하게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긍

정적 발달 및 정서적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가장 활발한 청소년

시기에 학교 체육활동의 증가는 중․장기적으

로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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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사회정서

문제에 취약하고 더욱이 학교 체육수업 이외

에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이들을 대

상으로 체육활동과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현화․내재

화 문제 경험에 뚜렷한 성별 차이가 나타남

(고정자, 2003; Zahn-Waxler, et al., 2008)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이 외현화․내

재화 문제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

이다. 이와 더불어 외현화․내재화 문제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고 했을 때 이런

변화에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혹은 체육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탐구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여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른 외현화(공격

성)․내재화 문제(사회적 위축, 우울)의 발달궤

적 뿐만 아니라 체육시간과 성별이 외현화․

내재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체육활

동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공격

성) 및 내재화 문제(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하

여 학교 체육시간의 양, 성별, 시간의 흐름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외현화․내

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상호작

용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하는가?

둘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체육시간은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

화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시간에 따라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에 대한 성별의 영향이 변하는가?

다섯째, 시간에 따라 외현화 및 내재화 문

제에 대한 체육시간의 영향이 변하는가?

여섯째, 성별에 따라 외현화 및 내재화 문

제에 대한 체육시간의 영향이 변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는 아동청소년 발달의 연구 및 정책 개발

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면조사로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2010년에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에

의해 중학교 1학년 패널 2,351명을 선정한 이

후로 동일한 패널을 조사한 중학교 2학년 중1

패널 2차년도(2011) 데이터와 중학교 3학년 중

1패널 3차년도(2012) 데이터, 고등학교 1학년

중1패널 4차년도(2013)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최종 모델에 쓰인 모든 변수들에 대해

각각 결측치가 없는 청소년만 추려내어 중1패

널 2차년도 데이터에서는 2,133명(남: 1,0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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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53명), 중1패널 3차년도 데이터에서는

2,151명(남: 1,088명, 여: 1,063명), 중1패널 4차

년도 데이터에서는 1979명(남: 1,007명, 여: 972

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공격성

공격성의 측정에는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일부

수정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

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작은 일

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이렇게 총 6문

항으로 구성된 공격성 변수는 4점 리커트 척

도로서 공격성의 정도를 1점 ‘매우 그렇다’에

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공격성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격성 정도를 반영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격성을 묻는 모든 문

항에 대하여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α값은 .81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우울

우울의 측정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

택, 1984)에서 우울관련 척도 13문항 중 3문항

을 제외한 10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부분을

사용하였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

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모든 일이 힘들

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4점 리

커트 척도로서 우울의 정도를 1점 ‘매우 그렇

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

이 높게 나타나도록 변환하였다. 우울 또한 

Cronbach's α값이 .90로 문항 간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위축

사회적 위축의 측정을 위해 김선희와 김경

연(1998)이 개발한 아동․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에서 중복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일부 수정한 문항

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 변인은 ‘다른 사

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

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

도(1점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문항을 역코딩 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 위축이 높게끔 변환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에 대한 문항들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Cronbach's α값이 .85로 높았다.

체육시간

체육시간은 학생신체활동량 측정검사지

(KYPAQ), 국제신체활동질문지(IPAQ) 등에 이

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

용은 ‘지난 일주일 간 학교 체육시간 중 땀을

흘리며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육시간에 한하여 1주일

단위로 신체적 활동을 수반하는 운동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체육시간은 0시간=0, 1시간

=1, 2시간=2, 3시간=3, 4시간 이상=4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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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남녀차이가 있다

는 선행연구들(고정자, 2003, Leadbeater et al., 

1999; Zahn-Waxler et al., 2008)을 감안하여 체

육시간에 관계없이 성별차이가 존재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성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변수는 더미변수(남자=1, 여자=0)로 지정

하였다.

학대

부모가 학대를 범하는 가정의 환경이 청소

년들의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최근 선행연구(김수정, 정익중, 2013; 

유현주, 2014)에 따라 학대변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학대변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이 허묘연(1999)의 부모양육관련 척도와 김

세원(2003)의 학대경험관련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

(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

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

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학대의 수준이 높을수록 4점, 낮을

수록 1점이 되도록 본 자료를 역코딩하였다. 

그리고 학대관련 문항들의 Cronbach's α값은

.85로 높은 수준의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학교적응

학교에서의 적응 정도 또한 청소년의 외현

화․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이므로(안혜영, 현혜진, 최정명, 박승미, 이주

현, 2014; 윤혜미, 박병금. 2005; 이경님, 2006; 

소선숙, 2008) 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학교적응의 측정은 민병수(1991)가 개발한 척

도에서 학교행사관련 문항을 제외한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

사관계(5문항) 등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학

습활동관련 문항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등으로, 학교규칙관련 문항은 ‘당번이나 1인 1

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

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

다.’ 등으로, 교우관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으로, 교사관계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

하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 수

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끔 본 자료를 역코

딩하였고, Cronbach's α값은 .87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나타냈다.

보호자 최종학력，가구연간소득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과 가정환경의 밀접

한 관계를 고려하여(Bradley & Corwyn, 2002) 인

구사회학적 요인 중 보호자의 최종학력과 가

구 연간 소득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보호자의

최종학력은 부모 혹은 부모 외의 보호자 중에

서 가장 높은 학력(1=중졸이하, 2=고졸, 3=전

문대졸, 4=대졸, 5=대학원졸)에 해당하는 경우

를 사용하였고, 가구 연간 소득은 만원 단위에

서 천만원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ing)을 적

용하였다. 다층성장모형은 같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여러 시점에서 조사한 종단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기법이다(Rabe-Hesketh & 

Skrondal, 2008; Bongers et al., 2003). 본 연구에

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된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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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화․내재화 문제(종속변수)를 개인 내 내

재하는(nested) 자료로 보고, 2011년의 외현화

(공격성)․내재화 문제(사회적 위축, 우울)의

수준을 초기 값(baseline)으로 설정하여 이후 3

년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 변화율에 차이가

나타났을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독립변수(체육시간, 성

별)로 설정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도 알아

보기 위해 별도의 상호작용 항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다층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라 종속변수가 어

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개인 내 모형(1수준)

과 그 변화함수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개인 간

모형(2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간 모형에 독립변수인 체육시간과 성별을

투입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

순히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추정하는 기초모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투입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기초모형

기초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즉 청소년

의 학년 증가에 따른 외현화․내재화 문제의

변화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독립변수는 투입되

지 않는다. 기초모형에서 개인 내 모형은 개

인별 반복 측정치들로부터 외현화․내재화 문

제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를 추정한다. 개인

내 모형(level-1)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Yti = π0i + π1iti + eti

위 식에서 Yti는 i번째 개인의 t차년도 외현

화(공격성)․내재화 문제(사회적 위축, 우울)을

의미하고, π0i는 외현화․내재화 문제의 초기

값 즉, 2011년(중2)에 조사한 종속변수의 값을

의미한다. π1i는 시간에 따른 외현화․내재화

문제의 선형적 변화 혹은 성장을 나타내고, ati

는 시간(학년)을 나타내며, eti는 개인 내 모형

에서 시간의 변화로 설명하지 못하고 남는 잔

차(residual)를 나타낸다.

개인 간 모형(level-2)에서는 외현화․내재화

문제의 초기값(π0i)과 변화율(π1i)을 종속변수로

두어 변화에 따른 개인차를 검증한다. 구체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π0i = β00 + r0i

π1i = β10 + r1i

위 식에서 β00는 초기치의 전체평균을 의미

하고 β10는 변화율의 전체평균을 의미한다. 그

리고 r0i, r1i는 개인 간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

고 남은 잔차(residual)를 의미하며 무선효과라

고도 한다.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체육시간과 성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현화․내재화

문제의 변화율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연구모

형의 개인 내 모형은 기초모형과 동일하며 개

인 간 모형(level-2)은 다음과 같다.

π0i = β00 + β01(체육시간)1i + β02(성별)2i + r0i

π1i = β10 + β11(체육시간)1i + β12(성별)2i + r1i

위 식에서 π0i는 외현화․내재화 문제의 평

균이고, π1i는 평균 변화율이다. 따라서 연구모

형의 개인 간 모형에서는 평균값과 평균 변화

율에 있어서 체육시간과 성별의 영향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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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

변수

성별 0.51 0.50 0.00 1.00

체육시간 2.04 1.24 0.00 4.00

통제

변수

가구연간소득 4.53 2.48 0.00 30.00

보호자최종학력 3.03 1.08 1.00 5.00

학대 1.84 0.71 1.00 4.00

학교적응 2.84 0.41 1.30 4.00

표 2. 중학교 2학년(baesline)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N=2,133)

변수명
중2(2011) 중3(2012) 고1(201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공격성 2.13 0.57 2.21 0.60 1.97 0.52

사회적 위축 2.24 0.70 2.26 0.74 2.24 0.69

우울 1.93 0.61 1.98 0.62 1.88 0.56

N 2,133 2,151 1,979

표 1. 종속변수 대한 기술통계

인하게 된다. 

본 연구는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 모형

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STATA 13의 xtmixed를 사용하여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

한 그래프는 Aiken, Stephen과 Reno(1991)의 제

안에 따라 연속변인인 체육시간을 평균과 표

준편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래프를

그렸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결측값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분석하여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

다. 표 1은 학년 별로 본 종속변수(공격성, 사

회적 위축, 우울)의 기술 통계로써 전반적으로

외현화와 내재화의 구분이 없이 평균적으로

모든 정서 문제에서 중3때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다가 고1 때 미미하게 줄어드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모든 년도에서 평균적으로

사회적 위축(중2 평균=2.24, 중3 평균=2.26, 

고1 평균=2.24)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공격성(중2 평균=2.13, 중3 평균

=2.21, 고1 평균=1.97), 우울(중2 평균=1.93, 

중3 평균=1.98, 고1 평균=1.88)이 뒤를 이었

다. 표 2에서는 초기값(baseline)이 되는 중2 때

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고하였다. 체육시간의 경우 평균적으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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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준편차=1.24)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가구연간소득은 평균

4,530만원(표준편차=2.48)으로 나타났으며, 평

균적인 보호자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 수준(표

준편차=1.08)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통제변

수인 학교적응의 경우 평균이 2.84(표준편차

=0.41)이었고, 가족관련 통제변수인 학대의 경

우 평균이 1.84(표준편차=0.71)으로 나타났다.

2수준 다층성장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층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모델을 Model1~Model9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

체적으로 Model1, Model2, Model3은 종속변수가

공격성인 모델이고, Model4, Model5, Model6은

종속변수가 우울, Model7, Model8, Model9는 종

속변수가 사회적 위축인 모델이다. Model1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시간(학년)의 흐름

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만을 알아보는 기초모

형이다. Model2는 기초모형에 추가적으로 통제

변수(보호자 최종학력, 가구연간소득, 학대, 학

교적응)와 독립변수(체육시간, 성별)를 투입한

주효과 연구모형이다. Model3은 시간과 성별의

상호작용(성별*학년), 시간과 체육시간의 상호

작용(체육시간*학년), 성별과 체육시간의 상호

작용(성별*체육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Model2

에 추가적으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연구모

형이다. Model4~Model6은 우울에 대해, 그리고

Model7~Model9는 사회적 위축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모델을 위계적으로 설정한 뒤 분석

을 실시하였다.

공격성

Model1~Model3 모두에서 시간의 흐름(학년)

에 따라 공격성의 감소하는 경향성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β≥-0.080, ps<.001). 그리고 공격

성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

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공격성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β=-0.102, p<.001). Model2에서 공

격성에 대한 체육시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Model3에서 시간(학년)과 성별의 상호

작용, 시간(학년)과 체육시간의 상호작용, 성별

과 체육시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 Model3에 나타나는

공격성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

냈다.

우울

우울의 경우 Model4에서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의 감소가 유의함을 확인했다(β

=-0.023, p=.002). 그리고 우울에 대한 성별(β

=-0.220, p<.001)과 체육시간(β=-0.022, p<.001)

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울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체육시

간은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상호작

용 항의 경우 Model6에서 성별과 체육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β=-0.022, p=.047). 즉

체육시간이 우울에 주는 영향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Model6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2에 나타냈고, 그래프를 통해 baseline인 중학

교 2학년 때 우울에 대한 남녀의 차이와 체육

시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자에서 더

부각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의 경우 Model7와 Model8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변화가 유

의하지 않았지만 Model9에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시간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0.041, p=.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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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Model1 Model2 Model3

coef. s.e coef. s.e coef. s.e

For initial level

Intercept 2.183*** .012 2.707*** .062 2.735*** .063

보호자최종학력 -0.006 .009 -0.006 .009

가구연간소득 0.001 .003 0.001 .003

학대 0.192*** .010 0.192*** .010

학교적응 -0.290*** .018 -0.289*** .018

성별 -0.102*** .018 -0.134*** .033

체육시간 0.002 .006 -0.013 .021

성별*체육시간 0.014 .011

For linear change

학년 -0.080*** .007 -0.052*** .007 -0.069*** .014

성별*학년 0.005 .015

체육시간*학년 0.008 .007

무선효과

Linear change .001 .001 .001

개인간 변량 .152 .113 .112

공변량 -.009 -.008 -.008

개인내 변량 .193 .185 .185

Deviance -4940.350(6) -4617.935(12) -4616.082(15)

∆χ²(df) 644.83(6)*** 3.71(3)

주. * p < .05; ** p <.01; *** p < .001

표 3. 공격성에 대한 2수준 다층성장모형 분석결과

그림 1. 시간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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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Model4 Model5 Model6

coef. s.e coef. s.e coef. s.e

For initial level

Intercept 1.956*** .013 2.555*** .064 2.543*** .066

보호자최종학력 0.002 .009 0.003 .009

가구연간소득 -0.009* .004 -0.009* .004

학대 0.202*** .010 0.202*** .010

학교적응 -0.277*** .019 -0.278*** .019

성별 -0.220*** .019 -0.164*** .034

체육시간 -0.022*** .006 -0.016 .010

성별*체육시간 -0.022* .011

For linear change

학년 -0.023** .007 0.002 .007 -0.002 .014

성별*학년 -0.014 .015

체육시간*학년 0.006 .007

무선효과

Linear change .009 .004 .004

개인간 변량 .202 .149 .149

공변량 -.022 -.016 -.016

개인내 변량 .189 .183 .182

Deviance -5137.064(6) -4761.488(12) -4759.111(15)

∆χ²(df) 751.15(6)*** 4.75(3)

주. * p < .05; ** p <.01; *** p < .001

표 4. 우울에 대한 2수준 다층성장모형 분석결과

그림 2.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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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Model7 Model8 Model9

coef. s.e coef. s.e coef. s.e

For initial level

Intercept 2.250*** .015 2.942*** .079 2.913*** .080

보호자최종학력 -0.028* .012 -0.028* .012

가구연간소득 -0.008 .004 -0.008 .004

학대 0.080*** .013 0.080*** .013

학교적응 -0.232*** .023 -0.233*** .023

성별 -0.011 .024 -0.028 .041

체육시간 -0.027*** .007 -0.005 .012

성별*체육시간 -0.002 .014

For linear change

학년 -0.0004 .008 0.011 .008 0.041* .017

성별*학년 0.020 .018

체육시간*학년 -0.022** .008

무선효과

Linear change .0000001 .00005 .0001

개인간 변량 .240 .220 .222

공변량 -.0002 -.003 -.004

개인내 변량 .266 .264 .264

Deviance -6137.973(6) -6037.706(12) -6033.89(15)

∆χ²(df) 200.53(6)*** 7.63(3)

주. * p < .05; ** p <.01; *** p < .001

표 5. 사회적 위축에 대한 2수준 다층성장모형 분석결과

그림 3. 시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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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8에서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성별의 차이

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체육시간

의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

=-0.027, p<.001). 상호작용 항의 경우 Model9

에서 시간과 체육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β=-0.022, p=.006). 즉, 시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증가에 대한 체육시간의 영향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Model9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체육시간의 상호작용을 그림 3에 그래

프로 나타냈다. 그림 3을 보면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증가하는 경향성이 체육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외현화(공격성) 및 내재화 문제

(사회적 위축, 우울)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체육시간과 성별이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

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하여 체육시간과 성

별 그리고 시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층성장모형을 분석 기법

으로 택하였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외현화 문제 및 내재화 문제 중 공격

성과 사회적 위축에서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우울의 경우 통제변인

이 없는 기초모형에서는 학년이 유의했으나

주요 통제변인이 투입된 후에는 통계적 유의

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하였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 중학교 2학

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격성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김경아, 2008; 김동기, 홍세

희, 2007; 한은영, 2014; Loeber, 1982; Stanger et 

al., 1997; Card et al., 2008). 청소년기 이전의

공격성은 주로 안정적이고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이지만(Loeber & Hay, 1997; Moskowitz, 

Schwartzman, & Ledingham, 1985) 청소년 중기

에 들어서 성인기 초기까지 공격성은 줄어드

는 모습을 보인다(김경아, 2008; 김동기, 홍세

희, 2007; 한은영, 2014; Loeber, 1982; Stanger et 

al., 1997). 이러한 공격성의 감소는 청소년기의

친사회적 기능의 변화로 가늠할 수 있다. 친

사회적 행동과도 큰 연관이 있는 도덕추론의

사용은 후기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나아

가면서 증가한다(Eisenberg, Carlo, Murphy, & 

Court, 1995). 즉,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도덕추

론사용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친사회적인 행동

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

려는 동기도 늘어나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Hoffman, 2001). 따라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이 증가

할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적게 한다(하영희, 

2004)는 점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공격

성의 감소를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위축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의 종단적 변화를 본

몇 안 되는 연구(이봉주 외, 2014; Bongers et 

al., 2003)들과 일치하였다. Bongers 외(2003)는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를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적

특징과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즉,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개별화되어 점차 가정

밖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어야하는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

는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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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석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한 남녀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공격성의 경우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위축의 경

우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먼

저, 우울의 경우, 고정자(2003)는 한국판 청소

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를 이용하여 청

소년의 문제행동을 비교 연구한 결과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우울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영경과 이형실(2010),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의 연구에

서도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문제가 여학생

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우울이 여학생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최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3)의 조사에서

도 알 수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

리본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등학생

의 우울감 경험률은 32.6%였으며 그 중 남학

생은 27.4%, 여학생은 38.4%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울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김교헌(2004)은 제어이

론을 들고 있다. 김교헌(2004)에 의하면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으며 현실

과 목표의 차이에 대해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

이고,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못하

고 계속해서 반추하기 때문에 우울에서의 차

이를 보이는 것이다.

내재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의 경우,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

들(Crozier, 1995; Ranta et al., 2007)의 결과와는

상이한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

의 대상들이 겪는 문화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고 생각해볼 수 있다. 서양의 문화에선 위축

된 모습을 보이고 수동적인 아동들을 부정적

으로 보며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라고 본다(Mills 

& Rubin, 1990; Morison & Masten, 1991). 반면

중국의 경우 아동들의 위축되고 소극적인 행

동들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보며 좋은 행

동으로 설명되어진다(Chen, Rubin & Li, 1995; 

Rubin & Burgess, 2001). 같은 유교문화를 지니

고 있는 한국 역시 중국의 문화와 같이 소극

적이고 위축된 행동들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

다. 한국의 아동들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어

른들의 말에 순종하도록 자랐으며, 학교 교실

에서도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이 주를 이루는 환경에 지내고 있다. 따

라서 서양과는 다르게 한국의 문화는 성별의

구분 없이 위축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보고

장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에 사용된 중2부터 고1까지의 데이터에서도

공격성과 우울보다 사회적 위축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의 경우 선행연

구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의하게 공격성이 높

은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남자

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대체적으로 더 높게 나

타났다(이지현, 2011; Lindeman, Harakka, & 

Keltikangas- Järvinen, 1997). 이는 공격성의 하

위요소인 신체적이고 외현적인 공격성과 관계

적인 공격성(Crick, 1995)을 고려하지 않은 본

연구의 공격성 척도와 관련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체적이고 외현적인 공격성과 여자

들에게서 볼 수 있는 관계적인 공격성의 특징

을 6가지 문항 안에 골고루 배치하지 않아 선

행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격성의 유형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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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적 공격성(신체적․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나눴을 때 관계적 공격성의 측면에

선 여자청소년들이 더 높다는 논문들(Crick & 

Grotpe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이 뒷

받침 해준다.

셋째, 체육시간이 내재화 문제에만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체육

시간이 내재화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신체운동을 활발

히 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

할 가능성이 적다(Babiss & Gangwisch, 2009; 

Johnson & Taliaferro, 2011; Kirkcaldy et al., 

2002)는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

라 체육활동은 또래와의 유대적인 상호작용을

도와 사회성 발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승희, 

2010)이라 보고하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

다. 

반면,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에 대해서는 체

육시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공격성에 대한 체육활동

의 부적인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일

치하지 않는 결과이다(정우영, 김장우, 2004; 

나성준, 2013). 체육시간의 영향을 좀 더 개인

내적인 관점 즉, 생리 심리적 관점으로 보면

체육활동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자극이 성 호

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과 안드로겐

(androgen)을 자극하여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

다고 보기도 한다(이강평, 오상덕, 은희관, 

1992). 따라서 체육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경쟁

적인 상황 혹은 신체적 활동에서 오는 자극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소

미(2014)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의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정도는 공격성과 정적인 관련성

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김선아(2013)는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과 외 체육활

동을 한 집단이 안 한 집단보다 신체적 공격

성이 더 높은 경향성을 띤다고 보고했다. 즉

공격성 문제에 있어서는 체육시간이 보호요인

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요인도 될 수 있는 것

이다. 하지만 내재적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활

동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체육

활동에서 배우는 긍정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육은 사회성, 협동심 등을 심어

주며 주체적인 치유활동으로서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이정택, 장용규, 2014). 특히

체육활동은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능

하게하며 협동심과 자존감, 그리고 사회성을

길러주는데(이승희, 2010; 구창모, 2000) 이는

사회적 위축문제와 우울문제를 겪는 청소년들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외현화․내재화 문제 모두에 성별이

주는 영향력이 시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는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대한 성별의 차

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는 대부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계속 유지된

다고 하였다. 공격성의 경우 서미정과 김경연

(2010)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초등

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공격성

발달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공격성 평균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

지만 발달궤적에 있어서 남녀에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공격성의 남녀 차이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동일하게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우울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의

성차를 확인하고 6개월 뒤 같은 청소년에 대

하여 다시 우울의 성차를 본 연구에서 6개월

전과 동일하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

다 높게 나타났다(이희연, 2015). 사회적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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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성차를 함께

살펴본 Bongers외(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였다. Bongers외(2003)도 여자 청소년들

이 남자 청소년보다 사회적 위축이 높을 뿐

아니라 남녀간 차이가 시간에 따라 지속될 것

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행했으나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유의한 성별

차이를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현저히 적으므

로 추후에 나오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변화양상을 연구한 논문들과 비교하여 본 연

구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간에 대한 체육시간의 상호작용

은 사회적 위축을 종속변수로 한 Model9에서

만 유의하였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육

시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는

변화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

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변화

가 Moded7, Moded8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Moded9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보다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심화되는 고등학생에게 체육시간이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체육시간이 사회적 위

축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지에 대해 직접

적으로 탐구한 선행연구가 아직 없는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 본다.

여섯째, 체육시간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

은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Model6에서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의 감소에 있어서 남자 청

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두드러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우울은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계속 보고되어 왔듯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

자 청소년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정

자, 2003; 오영경, 이형실, 2010;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2011; Avison, & McAlpine, 1992; La 

Greca & Lopez, 1998). 이는 여자 청소년의 경

우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을 야기 시킬 수 있

는 위험요인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집단에서 여자 청소년 자체를

위험요인으로 규명한 연구도 있다(하은혜, 오

경자, 송동호, 2003). 따라서 같은 위험요인이

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더 취약한 경우와

덜 취약한 경우가 성별에 따라 나뉜다면 체육

시간이라는 보호요인이 개입됐을 때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상쇄시킴에 있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더 효과가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체육활동에 사

회적 의미와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신체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한 Eccles와

Harold(1991)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우울에 대한 체육의 긍정적 영향

을 더 크게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 사용된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과 같

은 개념들은 조붕환과 임경희(2003)의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와 김선

희와 김경연(1998)의 아동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같은 외현

화 및 내재화 문제를 다른 도구로 측정한 연

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

구의 공격성 관련 척도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

과 관계적 공격성을 하위요소로 두지 않았지

만 추후연구에서는 공격성 척도에 외현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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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혹은 그 외 다른 하위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체육시간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본 연구는 체육시간의 양(즉, 1주일 단위

로 신체적 활동을 수반하는 운동시간)만을 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운동의 종류 및 강

도, 그리고 성별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운동

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간과하

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변수를 활용

한 연구나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2

차 자료 활용의 한계로 인해 정서문제의 변화

추이를 중2, 중3, 고1, 이렇게 3차년도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이후 고2, 고3으로 이어지는 발

달의 변화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

해 좀 더 정확한 정서 문제의 발달 변화를 면

밀히 조사하여 특정한 변화 추이가 있는지 혹

은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중요한 변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본 연구 결과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학교

적응 변인과 학대 변인이 외현화․내재화 문

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두 변인을 통제변수가 아닌 독립변수

로 설정해 추후연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적응과 학대 변인이

시간에 따른 정서문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지 혹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적응의

경우 특히 학교규칙이나 학업성취 등 적응적

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 부적응이 정서

문제로 발전해 나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

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체육시간이라는

환경적인 변인이 외현화․내재화 문제라는 개

인적인 변인으로 나아가는 경로에 대한 구제

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 예

를 들어 체육시간의 증가가 우울의 감소로 이

어지는 경로에 어떠한 매개요인이나 조절요인

이 존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검

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

간에 따라 외현화 및 내제화 문제가 선형으로

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델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Wickrama, Congers, & 

Abraham, 2008; 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결과에서 보였듯이 정서문제는

직선이 아닌 볼록하거나 오목한 형태를 띨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차항이나 삼차항

을 모델에 투입하여 차후 비선형 모델을 이용

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비록 위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

구의 결과는 체육시간을 늘리자는 정책적 방

향을 반영하여 체육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켜준다는 과학적 근

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

시에 필요한 과목만을 중시하고 체육시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우리 사회의 입시위주

문화를 바로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육시

간의 실제적 증가와 이런 조치가 바람직하다

는 사회적 인식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연구

적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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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Education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sing Multi-level Growth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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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externalizing(aggression) and 

internalizing(depression, social withdrawal) problem behaviors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and time in the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problem behavior was also identifie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second, third, and fourth wave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cohort 

(N=2,133, N=2,151, N=1,979) of the Korean Children-Youth Panel Survey(KCYPS). Main analyses involved 

multilevel growth model with interaction term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aggressi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gender and physical education (exercise hours) at school. 

The control variables were abuse, school-adjustment, annual household income and parents’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e major longitudin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only in aggression among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Second, 

gender differences exist in aggression and depression. Third, exercise hours of physical education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lizing problems. Fourth,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over time in bo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Fifth, the interaction between exercise hours of physical education 

and t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social withdrawal. Sixth, the interaction between exercise hours of 

physical education and gend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come an academic basis for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that promote increased exercise hour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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